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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좡하율퀄 확보와 여성운동의 정치세력화를 위하여

시학내성폭력근절블:  -.

:위한.

학칙제정투쟁계획서  

수신. : 츠M 성목격 근적,과 여성권. 럭.보을 우(헌2: 여성c텬대치2,(으(

.!d%F신.:뭇찌던0인!밑

c낸,시:/998L건3웍,2/익,土fL익,2시

갔772! 틀◎-l가기 전에 썩소깨!!

몇밑7던 누△으l 밑.71어보에/낙 하는망/

''IA/FT 괸리쳬저r7f lOO델○l 넘○{/닌 ○l/니7륌.:도로에는 자통차7卜 다/니 늘○{나7, /니작했고. 컬커리○{,
는 흥정빙7엉 무7털7테한 △비7卜 편봉 7E'고 밌다 국7l.으' 우'7l/납황볼 빙국zt하고 또디/니 소비문회에 88,.
쳐 히○'히7텐 국민틀봉 일7깨우7' 우l히 금욀 말 꽃/냄추우r가 다7卜은 컷 류같다. 지금은 봄○,리.고. 나틀○,

나 칼 뗘r가 ○'느닌 컷○l다. 국퀴.뒤7'는 지긍부텁 /니7텍.○'댜 천국민의 고통분팀, 인니(.의 노력으-로 켱7테
위71 극복하7⊂l.''

자면으! 변회또한 工/vF.리.니, 7덩믿 工A/F면 통하7疋l 않는 컷○, 외(는 /니디인7卜브다.
끊잉없○l IA/1를7는 우리를 조어오고 밌다.

컹7테우l71 /니디 cFI/넝틀으l 현/닐은.

c源'자리는 ○'유로 7덩≥'히고 '순위리.고.... 주부리.는 ○'우로 7l죽은 님편 7,/날리느리. 숨조차 쉬지
맡리.고..” ○{려은 취업난 여디/냉은 일쪄김쳐 포7l하고 /니7뒝○l나 카리고..., 국.7,.적 혼란:파 ○l려응속에
l닉으l C隕l/넝에 디한 인퀀우린괴 폭력은 ○{펼수 없디고.“.

무엇볼 할 컷인7f7

우리71. 조긍만 7템고 71디린디면 7덩믿로 무언71. 탈리7텔 수 밌응7끼?

우≥l는 역/니.속에/닉 cFI/넝으l 퀀≥l카 한번도 그남 주○{전 적○l 있응용 인댜 그러나 우리.7卜 7뒝묵휘!

은 때 우리에711 다카오는 역입클파 착취는 항/상 캉회퇴었옹도 인다.
•

CFI/넝히방온 항한 우≥l으l 7⊂l냐은 역셔를 71억하며 현7대으l 우≥l 현/닐은 직/니하며 한컬음 나○l.71.는

DI리{를 우l해 지금, ○l순칸온 /밭○卜~7f.야 하7⊂l 않은7끼?

<고민의 한계로 많은 내용이 부족하며 활발한 논의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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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뼈폭력의본쳐i7f희)넝운동에있어핵/닙적이고층오힌:7"인7f?  삘 .☜ “-변몇;%
여성권 확보는 여성의i첨혹 차율권 확보에서부터 시작이다.

홅~

dDp순래內뺏\드~$싸

여성운동은 성의차이가차별이 되는, 현실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억
tJ,.㉱.

압이 현존하는데서 그 존재근거를 찾을 수 있다. 즉 여성운통은 여성이라는 집단적 정체

성에 기반해서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몸과 성은 이러한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인 문제설정일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성이라는 몸이. 언제나남성의 소유물로,

여성의 인격과 유린된 성애화된 육체로만 읽혀지면서 배제되어왔기에 여성의몸과 성에

대한 주인은 바로 여성자신이라는 관점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자신의 몸과 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는 것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정체 

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기본pl 되는 것이다.

남성 지배적인 구조와 문화를 반영한 것이 바로 성폭력의 문제이며 우리는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속에서 여성권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이되는 여성의 성적 자율권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딩.

;:;
▶현/니71의학칙7테7덩운통○l요구퇴어지는71?                      齡

대학내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그 정도를,넘어서고 있옥며 우리는 그것을 무수한 사례

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간의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투쟁속에서 중요한 성과

지점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 우조교 싸움의 한계속에서 학칙제정에 관심을 갖게된 문제의식을 살

펴보면 1) 도덕적 의무외에는 대학당국을 우조교 사건 해결에驛타서게 할 근거가 없었다 2)

학생회의 대응은 일회적, 단기적 대응을 넘어서지 못했다 3) 인식전환 촉구와 해결해달라

는 구걸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4) 유사한 사건이 여러건 계속되었음에도 언제나

논의는 처음부터 시작하고 대응은 주먹구구, 제자리 걸음이었다 5) 1년이상 계속되는 싸움

에서 운동의 소재, 방향의 모색이 필요했다.

위에서 살펴볼수 있는 것은 학칙제정이 성폭력 문제의 해결에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물지적 장치구축으로까지나아감으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처

벌등이 이루어져야하고 또한 해결을 넘어선 근절로 나아가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 지난 연대회의 활동속에서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번

물론 기본적으로 성폭력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방향은 여성의 성적 자율권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할 과제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며 이러한 관점속에서만이

;우리는 제정된 학칙이 하나의 종이조각에 그치지 않으며,단지 학칙제첨만을위한 활동으

로전락하지않을수있는것이다.#  

싣 붙 회서 퀘.l. 칼

캠 에 서

▶ 98년 학칙7테7덩운등은 이떠한 목표속어써 이떠한 호름은 717⊂l고

컷인7f?(우리가처해있는주관적.캑관적조건에대한고려속에서)  I

연대회의 차원으로공동의 학칙제정투쟁을 전개한다는것은'하나의 캠

어 내겠다는 것만으로 국한될 수 있;는. 문제의식이 아닌 것이다.

/ 그러했을 때 연대회의의 학칙제정운동은어떠한 공동의 목표속에서 투

것 인 가?

학칙 을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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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훨적 상폐의 실물적 구축

? a

산 .§

댜 됩2&

d스 꽤

때. 방향성  .
.;..舜'

:> 셩폭력 근절을 위한 학칙체청 운퓽의 방향성 흖 첩폭혁에 대한 여성적 업장의 재로운 .

람론으토. 여성의 성적자율훨홀 확보하거 위해 때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획훼골;써하'혁뼈향. 

한다, 이것은 성폭력예 대한 새로운 담론을 대중적인 공유속에서 서로의 성적 자율권뽈. .;험
,택솖

존층하고 보장혀겠다는 대학사회 구성원둘의 자치적인 규악의 의미인 것이다. 성폭력 근씩 좋.

절울 위한 학칙쳬정의 기본적인 전체는 여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입장으로 성폭력에 관련츱: -袴

한 모든 언어를 구정하여야 한다는 것어다. 측, 성폭력에 대한 개념규정,성적 자올권의  ; ~

침해여부, 조사과정과 처벌, 예방과 재쿄육 등의 것들이 여성의 입장으로 존재하여야.한 .‘.
다 .

.뺨.> 지속적인 여성적 관점의 담론형성을 위한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자치규약{대학구성원의 자율적인 동의에 근거한 규약)으로서의 학칙제정 의미속에서 대

학 운영의 민주주의에 대한 제기와 투쟁과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

驗 실물적인 장치구축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투쟁이어야 한다.  

-.혹훰> 문제제기 수준을 넘어서 실물화 시켜내기 위한 다방면의 계획과 투쟁이 필요하다.

전문가와의 연개, 학교당국과의 투쟁/자치기구들과의 연개(학내 기구활용의 문제), 교육

부나 정부 여특위등을 통한 학교당국의 강제방법등등

參여성문제의대중적쟁점화와여성운동의대중적세력화로까지나아가야한다.

여성단위들만의활동으로국한되는것이아닌대학사희내에주요쟁점으로만들어나가

야하며이를통한지반이취약한여성운동의세력화를꾀할수있어야한다.,.    ”"  “γ빽,”

←>다양한운동진영에대한공동활동의촉구      ☞'.八曉'鎣~;M六*;:‘‘’
뿐허0V번

一 ---여성연대회의죽차원의 공동흐름과 활동의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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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대회의 운영 방,안에 대하여  

.(이전모임의논의내용을포함하여견해를간단히서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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쳬첨율통예 피 환 쳬획 찾펼’ .,;

똴몽 (:]대 한 :져 쩐

l. 사업 겨' 획

良! 충동 사업◇il i대한 체반 :..

(.j) 학내 성폭력 실펙와 학칙제정운동에 관한 공동 설툰조사 堡. ‘;월 .  . 

(::뼜 학칙쳬정투쟁 선포식(결의대홰 .. 횹월초
;’...

.혁 결의 대회 / 기자희견 j/ 학칙처;정운동의 필요성 및 체정운동의 방향성에 관한 대토론

회

;빼)대학대성폭력학칙체정을위한공동서명전-협월  .

!(嚼';; 방중 여성운동단위 총회때 학칙쳬정운동 .,학기 활동 총화:!평가정리 및 하반기 활동

결의; - 훈월

썲시기별계획                                          :l

현재 .. 칡월 : 단위 안정화 및 계획 완료시기

전체흐름 공유

구체 캠 전략과 계획완료

학칙가안 전문가 ‘1차 검토완료

여성운동단위 주체교양학교(학칙가안에 대한 설명 및 구체적으로 학칙제정시 유의점 및

방 법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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